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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사이언스콤플렉스(엑스포과학공

원 재창조)’ 민간 사업자인 ㈜신세계가 

대전시에 100억원 규모의 ‘대전엑스포기

념구역 조성사업(엑스포광장 리뉴얼사

업)’을 추진하면서 광장 바닥에 고가의 

수입산 분수대와 돌 등을 설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은 대한민국의 

‘과학산업의 상징이자 메카’라는 점에서 

값비싼 수입산 돌로 광장바닥을 도배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인 데다 고가

의 수입산 분수대와 돌을 사용해 시공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

데믹으로 국내 경기는 물론 지역경제가 

바닥을 기고 있고, IMF보다도 더 극심한 

경기 침체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심

각한 상황에서 광장 바닥에 값비싼 수입

산 분수대와 돌을 시공했다는 자체가 난

센스이고 시민정서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전마케팅공사에 따르면 엑스포광장 

리뉴얼사업은 신세계가 대전콤플렉스 

민자사업 선정에 대한 답례차원에서 100

억원의 기부채납에 따라 엑스포광장 리

뉴얼사업을 신세계가 발주하고 신세계

건설이 시공을 맡아 다음 달 대전시마케

팅공사에 기부채납을 앞두고 있다. 

엑스포과장 리뉴얼사업은 ‘시간의 

흔적과 추억’·‘과학과 자연의 공존’이

라는 주제로 한빛탑 앞 광장에 △진입

광장 △포장광장 △음악(바닥)분수를 

설치하고 주변에는 △대형목 식재 △

사이언스트리 △문화휴게시설 △산책

로 △놀이 및 휴게공간 △분수 관람시

설이 각각 조성됐다. 여기에 100억원

이 투입된 것이다.

신의찬 엑스포재창조사업단장은 이

와 관련, “최근 신세계가 완공한 엑스포

광장 리뉴얼사업은 분수대 30억원, 광장

에 돌을 붙이는데 10억원, 설계비와 광

장 지하매설물인 전기·생활하수도 등의 

철거비, 그리고 토목공사비 등에 많은 돈

이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대전엑스포

93의 성과 계승·발전을 위해 엑스포광장

에 실내·야외전시가 가능한 공간으로 활

용하는 한편 시민들이 와서 조망할 수 있

는 공원화, 그리고 축제의 장소로도 활용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세계 현장소장은 “‘한빛음악분수대’ 

펌프는 덴마크산, 스피커는 독일산으로 

사업비중 약 40%를 차지한다. 또 엑스포

광장 바닥에 돌을 시공한 것은 이탈리아

산으로 자재비와 시공비를 포함해도 그

리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이탈리

아에서 들여온 돌은 설계대로 모양을 만

들어 들여왔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100억원 규모의 공사 중 30~40

억원대의 분수대를 설치하고, 수입산 돌

로 광장 바닥에 시공하고, 조형물·그늘

막·그네·조경 등에 대부분 천문학적인 

돈으로 채워졌다는 점이다. 

신세계는 분수대와 광장 공사에 앞서 

설계비와 지하매설물 등을 제거하는 작

업 등에 100억원 규모의 공사를 마친 뒤 

감정평가를 거쳐 대전시에 기부채납을 

앞두고 있다.

대전시의회 A의원은 엑스포광장 리뉴

얼 사업과 관련해 “신세계의 100억원 기

부채납 공사와 관련,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100억원 기부채납을 채

우기 위해 무리하게 수입산 시공재료를 

들여와 공사를 했다면 심각한 문제다. 차

라리 100억원을 대전시가 받아서 공사를 

했더라면 이 같은 논란을 잠재웠을 것이

다. 대전시가 왜 100억원을 낸 신세계가 

계열사인 신세계건설에 맡겨 광장 공사

를 하도록 방치했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

지 않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모 씨(63 대전시 동구, 개인사업)는 

“가뜩이나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및 지

역경기가 극심한 침체국면으로 빠져들

고 있는 상황에서 값비싼 분수대와 수입

산 돌을 바닥에 깔은 것은 시민정서와 거

리가 있다. 너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

냐”며 “대한민국 과학의 상징이자 메카

인 대전엑스포광장에 국내산 자재(돌)를 

사용해도 모자랄 상황이 아니냐. 그런데 

내구성과 질적인 측면에서 수입산 이상

의 훌륭한 시공재료가 많은 데도 굳이 외

국산 분수대와 돌을 들여와서 광장 바닥

에 시공한 것은 두고두고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다보니 신세계가 ‘기부채납 100억

원’을 채우기 위해 값비싼 수입산 공사자

재를 무리하게 들여와 사용한 것이 아니

냐는 의혹과 눈총을 받고 있다.

대전시 한 간부 공무원은 “천문학적인 

‘눈먼 돈(기부채납금액)’이라고 생각하

고 원대한 미래를 위한 생각 없이 단순한 

겉포장을 하는데 사용했다는 자체에 경

악을 금치 못한다. 대전엑스포광장은 대

한민국 과학의 상징적인 곳이다. 1993년 

개최됐던 대전엑스포 성과를 기념하고 

그 의미를 확산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지 왜 분수대와 화려한 불빛조명이 필요

하냐. 엑스포영광재현은 이렇게 하는 것

이 아니잖으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우택 대전 배재대교수도 “대전엑스

과학공원 광장의 리뉴얼 사업 현장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대전엑스포93’는 대

전이 과학도시로 발전하게 된 첫 출발점

이다. 특히 우리나라 과학박람회장소로

서의 상징성과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런 곳에 외국산 분수대와 돌을 사용

해 리뉴얼을 하기보다는 성공적으로 마

친 대전엑스포93의 의미와 성과를 기념

하고 계승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최 교수는 “엑스포 광장에 대해 무조

건 화려하고 수입산 위주로 리뉴얼사업

을 하는 것은 박람회취지와 상징성에도 

맞지 않는다. 대전엑스포93의 성과 계

승·발전을 위해 최대한 살려야 해야 하

겠지만, 엑스포광장만이라도 제대로 그 

상징성을 살릴 수 있는 있도록 공간을 조

성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신세계는 2017년 11월 대전시와 100

억원 규모의 시설 기부채납 협약에 따라 

엑스포 한빛탑 앞 1만 3840㎡(4187평) 부

지에 길이 310m, 폭 70m에 이르는 이벤

트 중심의 상징광장을 조성하고 갑천에 

위치한 음악분수를 한빛탑 앞으로 확장,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한편 마케팅공사는 엑스포광장 리뉴

얼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자료 제출를 

거부했다.                                 김정원 기자

과학의 상징 대전엑스포광장, 
수입산 ‘분수대·돌’로 채운 이유?

“30억대 분수대·조형물·조경·그네·그늘막 등에 100억 공사?”

국내산 좋은 제품 많은데 수입산 시공?…‘100억 채우기’ 의혹?

신세계 “‘한빛음악분수대’ 펌프는 덴마크산, 스피커는 독일산”

시의원 “기부채납 100억원 채우기 위해 무리한 수입 시공”

대전시 “천문학적인 기부채납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다니”

최우택 배재대교수 “수입산 리뉴얼사업, 박람회취지 맞지 않아”

마케팅공사, 엑스포광장 리뉴얼사업 자료 제출 거부

(주)신세계 발주하고 신세계건설이 시공한 대전엑스포과학공원 한빛탑 앞 광장에 분수대와 바닥 돌 공사를 고가 수입산으로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세계는 8월 100억원 규모의 엑스포광장 리뉴얼 사업을 마치고 대전시에 기부채

납할 예정이다. 사진=뉴데일리DB

대전·충청·세종


